
6362

마음을 비추는 도넛
김재용

김재용, ‘아주아주 큰 흐르는 노랑 하트 도넛 014’, 2019,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탄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95×100×36(d)cm.  

흰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하트 도넛 위에 초콜릿과 노란 아이싱이 녹아내린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은 흐르는 초콜릿과 아이싱을 따라 스프링클처럼 흩뿌려져 있다. 색과 빛으로 둘러싸인 도넛의 중

앙은 앨리스를 환상의 세계로 이끈 토끼굴을 연상시킨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재용 작가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도넛 연작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탄생했다. 결혼 후 뉴욕에서 젊은 예술가로 살아가는 동

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벅차다고 느낀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식업에 투자했

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크게 실패하고 만 것. ‘도넛이라도 만들어 팔면 

생계를 잇고,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란 절박함을 담아 흙으로 도넛을 빚어 굽고 색깔을 입

혔다. 색각이상을 앓고 있어 다양한 색깔 사용을 두려워하던 작가가 화려한 색채를 작품 전면에 내

세운 것 또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투영한 도넛 연작은 보

는 이에게 내재된 욕망, 위안, 환상 등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art

초콜릿과 꿀이 흐르고 크림을 잔뜩 올린 셰이크가 튀어 오른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눈으로 먼저 맛보는 진득한 달콤함. editor YANG HYEYEON

SWEET DREAM
사탕에 투영한 현대사회 
안성하 

안성하, ‘Untitled’, 2020, Oil on Canvas, 

27.3×27.3cm. 

일상 속에서 포착한 평범한 사물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캔버스에 옮기는 안성하 작가. 사탕

은 작가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천착해온 주제 중 하나다. 손을 뻗어 한 알 집으면 

끈적한 표면이 금방이라도 손가락에 찰싹 달라붙을 것 같은 생생한 묘사는 조건반사적으로 

입에 침이 고이게 한다. 미뢰를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사탕은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의 해방감과 단편적이면서도 짜릿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은유한다. 안성하 

작가는 5호 캔버스에 그린 이 작품을 1년 후 40호 캔버스에 재현해 그렸는데, 이 과정은 대량

생산과 복제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소비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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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듯 낯선 일상의 장면들 
제네시스 벨란저

Genesis Belanger, ‘A Woman Is Always Prepared’, 2019. Stoneware, 

Porcelain, 40.6×38.1×22.9cm, Photo: Pauline Shapir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핸드백에서 금방이라도 튀어 나올 듯한 셰이크. 심지어 체리를 얹은 

크림은 휘날리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하

다. ‘핸드백에서 셰이크가 튀어 나온다고?’ 미국의 조각가 제네시스 

벨란저(Genesis Belanger)는 과일, 꽃, 음식 등 일상 속 사물을 

도자, 석고, 금속 등을 이용해 조각으로 구현한다. 솜사탕같이 부

드러운 작가 특유의 파스텔 톤 컬러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잠시, 작품 속 어딘가에 기묘한 요소

가 숨어 있다. 핸드백에서 셰이크가 튀어 나올 뿐만 아니라 꽃이 만

개한 화병에서 손가락이 기어 나오고 칵테일 위엔 사람의 눈 형태가 

가니시처럼 올라가는 식이다. 작가는 편안함과 불편함, 아름다움

과 낯섦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대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한다. 

달콤하지만 연약한 
이동욱

이동욱, ‘Pooh’, 2013, Mixed Media, 16x16x35cm ©Artist and Arario Gallery.

꿀이 뚝뚝 흘러내리는 벌집이 좌대 위에 첨탑처럼 높이 쌓여 있다. 

벌집 더미 사이사이를 장식하는 새 형상의 금빛 조각과 좌대는 이것

이 트로피임을 짐작하게 한다. 꼭대기에는 꿀을 흠뻑 뒤집어쓴 벌거

벗은 한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다. 그러나 트로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의 얼굴이나 몸짓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다. 이동

욱 작가는 스컬피란 소재로 만든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으로 아

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면의 폭력적이고 낯선 상황을 대비시

킨 작품을 선보인다. 반짝이는 황금빛 벌집 트로피는 다디단 승리

를 상징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흘러내리는 연약한 형태는 한

순간에 훼손될 수 있는 영광의 불완전성을 상정한다. 

복제된 젤리 가족
마우로 페루케티

Mauro Perucchetti, ‘Jelly Baby Family 0.9’, 2012, 

Pigmented Resin, Father 90cm, Mother 81cm, 

Twins×2 56cm, Small Child 45cm.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곰 젤리만큼 대중적인 구미 ‘젤리 베이비’를 모티프로 한 이 연작

은 이탈리아 조각가 마우로 페루케티(Mauro Perucchetti)의 대표 작품이다. 그가 작업에 대한 구

상을 떠올린 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제인간과 종교, 의료 윤리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 

탐구한 작품을 선보이고 싶었어요. 사람 모양의 구미 ‘젤리 베이비’가 영감을 주었죠.” 작가는 입은 

웃고 있지만 공허한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젤리가 주는 언캐니(Uncanny)함에 주목했

다. 투명한 레진으로 재현한 이 거대한 젤리들은 미래의 복제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는 모호성을 시사

한다. 동시에 크기와 컬러를 각기 달리해 부모와 자녀를 표현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면

모를 지닌 현대인의 양상을 표현한다. 


